
인터위븐 방파제

장대화 방파제, 항만 구조물

인터위븐 방파제는 동일한 모양의 케이슨을 다수개의 엇갈림 배치하여 서로 맞물리게 함. 시공이 쉽고 파

손된 케이슨의 교체가 용이하며, 방파제의 제체를 직선 뿐만 아니라 다수개의 직선이 각을 이루면서 연결

된 형태의 구현도 가능함.

인터위븐 방파제는 머리 땋기 형상으로 서로 밀착되게 일렬로 길게 연결된 복수개의 블록체를 포함함.

블록체는 사각형 단면 형상의 벽 구조로 형성되어, 일측을 중심으로 경사지게 사선으로 배치되는 제1단위

블록, 이와 반대 방향으로 경사지게 사선으로 배치되는 제2단위블록으로 구성됨. 이때 제1단위블록의 폭

방향 일면과 제2단위블록 길이방향 일면이 접촉되며 서로 엇갈리게 연결됨.

기존 인터록킹에 의한 방파제는 케이슨에 작용하는 단위 폭당 파력을 감소시키면서 기하

학적 맞물림에 의해 일체 거동한다는 장점이 있지만, 구조가 복잡하여 생산성 및 시공성

이 떨어지고, 교체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.

사다리꼴 형상을 가지는 다수개의 단위블록과 동일 형상의 단위블록들을 머리 땋기

(inter-weaven)의 형상을 가지도록 엇갈림 배치함

직선 형태 또는 곡선 형태로도 쉽게 시공할 수 있고, 파손된 단위블록을 개별적으로 쉽게

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

엇갈림 배치에 의한 장대화 효과를 구현한



- 높은 생산성 및 시공성

- 파손된 단위 블록을 개별적으로 쉽게 교체 가능

- 케이슨은 평면을 형성할 수도 있으나 돌출면을 형성하여 연파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

- 방파제의 제체를 직선 뿐만 아니라 다수개의 직선이 각을 이루면서 연결된 형태의 구현

가능

- 인터위븐 방파제 기술이 방파제 시공에 있어 아직 적용중은 아님

- 정부의 ‘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(2019-2040)’확정. 향후 20년간 항만건

설에 42조원 투자 계획

- 방파제 건설의 경우 `40년까지 16.59km를 확충할 계획

- 정부의 ‘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(2019-2040)’ 재정비 착수 발표

- `24년에 최종 확정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엔 신항만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

추진하는 방안과 자동화 항만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병행될 예정

< 인터위븐 방파제의 평면도 > < 블록체와 블록체 간의 연결상태를

보여주는 사시도>

본 기술은 방파제를 직선 형태 또는 곡선 형태로도 쉽게 시공할 수 있고, 파손된 단위블록을 개별적으로

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점에서 기술 경쟁력이 있으며,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관련 시장에서 높은

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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